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중인 원 탁 박정옥 선교사 소식을 전합니다.

더워진 날씨로 인해 지쳐 있을 모두를 기억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1. 랑행니밋 교회와 기숙사 소식입니다.

랑행니밋 교회와 기숙사도 5월 새학기를 맞이 하면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있던 벤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에 사회로 나갔고, 짜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모두 5섯명입니다. 야야(중1), 논(중1),

피피(중1), 렝(중2), 뽀뽀(중2)가 들어와서 모두 14명의 학생들이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야는 따치(중3)의 여동생 입니다. 오빠 따치의 좋은 영향력으로 여동생도

교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야야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인 따치도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는 비기독교인 이였지만, 지금은

본인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논과 렝은 기독

교인입니다. 야야와 피피, 그리고 뽀뽀는 아직은 비기독교 인이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피(중1)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피피는 쑤텝 전도사님의 외사촌입니다. 현

재 피피의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피피는 3형제의 막내인데, 큰 형이 마약을

하고, 둘째 형도 문제가 있어서 막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랑행니밋 교회내에 있는

기숙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피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피(중1)가 현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

니다.  매주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2. 한국어 교육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어반에는 15-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진정성을 두고, 성경말씀 내용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는 쉽게 접근을 하는데, 아직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한국어 짝꿍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국어 짝꿍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서로가 챙겨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 짝꿍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동

체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진정한 영적인 짝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

짝꿍의 효과는 생각보다 유익함이 많습니다.



3.학생들의 예배 참여 소식입니다.

  

매주일 24-26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피아노, 기타, 드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에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순서 특별 찬양 시간에는 가끔

한국어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선교사인 우리 로서는 감동과 은혜가 두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기도해주세요.

1) 태국이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들이 마약을 멀리하고 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랑행니밋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3)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네 자녀가 한국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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